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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과거 응시

열한 번째는 과거에 응시하는 것이니, 과거는 비록 뜻있는 선비의 

애써 구할 바는 아니나 또한 요즈음에는 그것이 벼슬에 나아가는 

길이 되어 있다. 

만일 도학에 온 마음을 쏟아서 나아가고 물러남을 예의로 하는 

사람이라면 과거를 숭상할 까닭이 없지만 서울의 문물을 보고 과거

에 응하게 되면 또한 성심으로 공부를 해야 하고 세월만 부질없이 

보내서는 안 된다. 

다만 과거의 득실 때문에 자신이 지키는 지조를 잃어서는 안 되

며 항상 자신을 바로 세우고 도를 행하여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의 

은혜를 갚을 생각을 하고 그저 구차스레 의식을 넉넉하게 할 것이나 

추구할 것이 아니다. 진실로 도를 지향하여 게을리 하지 않고, 일상

으로 행하는 일이 도리대로 따르지 않음이 없어야 한다. 

과거 공부도 일상사의 한 가지 일이니 실제의 공부에 무엇이 방

해되겠는가. 오늘날 사람들이 늘 과거에 뜻을 빼앗길까 염려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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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득실로써 생각이 움직여짐을 면치 못하기 때문이다. 

또 요즈음의 선비들의 공통된 병폐는 게으르고 방종하여 글 읽

기에 힘쓰지 않고 도학을 따른다고 하면서 과거 공부를 달갑게 여기

지 않아 부질없이 세월만 보내고 학문과 과거 공부 중 한 가지도 성

취하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 가장 경계할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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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는 식민통치

로 역사와 전통이 단절되었고 해방 후 벌어진 남북전쟁은 무수한 생

명을 앗아가면서 국토를 황폐화시키고 그나마 남아있던 산업시설

을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한국은 최빈국으로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보다

도 못한 경제 상황이었습니다. 필리핀은 말할 것도 없었지요. 그런 

한국이 반세기 만에 무역 규모 10위의 경제 강국으로 올라섰습니다. 

이를 두고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 요소들이 시너지 효과를 

냈습니다. 그러니 천운이라고 하는 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중에

서도 하나를 꼽으라면 역시 인적 자원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국토도 크지 않고 천연 자원도 없지만 우수한 인적 자원을 바탕

으로 전 세계가 놀라워하는 발전을 일구었습니다. 우수한 인적 자원

을 탄생시킨 원동력은 잘 알고 있듯이 한국의 오래되고 강력한 교육

열입니다.  

지금은 입시제도가 바뀌어서 사회 분위기가 다르지만, 예전에 

대입학력고사 시험을 치를 때에는 온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

다. 영어듣기 시험을 치를 때에는 비행기도 뜨지 못했다고 합니다. 

시험에 방해를 받는다고요. 경찰차로 시험장에 도착하는 학생들 기

사도 늘 빠지지 않는 장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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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대학 졸업장은 성공적인 삶을 위한 자격증처럼 인식됩니

다. 소위 스카이 대학으로 불리는 일류대학을 들어가기 위해 학부모

나 학생들은 치열한 경주를 합니다.  

정원은 정해져 있는데 입학하려는 수험생이 많으니 경쟁은 늘 

치열합니다. 이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온갖 방법이 동원됩니

다. 처절한 전투 이상입니다. 들어가면 살고 떨어지면 죽는다.  

과거 시험은 급으로 따지면 지금은 없어진 사법고시 시험에 해

당합니다. 시험 합격에 인생의 명운이 달렸습니다. 그렇지만 양반

이면 거의 누구나 응시한 이른바 인생시험이라는 점에서 대입수능

능력시험에 비견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양반이 하는 일은 다양하지 않습니다. 관직에 진출하

는 것이 거의 유일합니다. 관직에 진출하는 방식은 음서, 천거, 과거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음서는 부모의 음덕으로 관직에 진출하는 것이고, 천거는 명망 

있는 인물의 추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과거 시험에 합격하는 것입니다. 합격하기 어렵지만 높은 순위로 합

격을 하면 관직에서 고위직에 오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과거에 합격하여 관직에 진출하면 과거 합격자를 포함한 그 집

안과 문중에 유무형의 이득을 가져오기 때문에 문중에서는 자손들 

중 자질이 출중한 이들을 모아 집안 공동으로 교육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시험이 이처럼 자신의 운명은 물론이고 집안과 문중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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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이 달리다 보니 온갖 부정행위가 속출했습니다. 

성균관 관원이던 이형하는 1818년에 과거의 여덟 가지 폐단이

라는 『과거팔폐』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면 대략 이

렇습니다.  

먼저 차술차서(借述借書)는 남의 글을 베껴 쓰는 방법입니다. 수

종협책(隨從挾冊)은 참고서를 몰래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커닝 

페이퍼 수법으로 사서삼경을 깨알같이 적어 두루마리처럼 말아 콧

구멍 속에 숨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입문유린(入門蹂躪)은 응시자 아

닌 사람이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인데, 대개 옆에서 특정 응시자를 

도와주기 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권분답(呈劵紛遝)은 미리 써 놓

거나 다른 사람이 쓴 답안지와 바꿔치기하는 것이었지요. 외장서입

(外場書入)은 시험장 밖에 있던 다른 사람이 답안지를 써서 주는 것

인데, 대나무 관을 미리 묻어 뒀다가 발각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혁제공행(赫蹄公行)은 시험문제를 미리 유출하는 것이었고, 이졸환

면출입(吏卒換面出入)은 시험장 경비원을 매수해 놓은 사람으로 바

꾸는 방법이었습니다. 자축자의환롱(字軸恣意幻弄)은 답안지를 이

리저리 손봐서 합격하는 부정행위였다고 합니다.

여덟 가지 부정행위를 보자니 단순히 커닝 수준이 아니라 도박

꾼이 목숨을 걸고 하는 마지막 한 판처럼 느껴집니다. 과거 시험이 

당시 유생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결정적인지 실감납니다.    

이익의 『성호사설』, 박제가의 『북학의』, 한양의 풍물을 노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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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가』 등에도 과거 시험 부정행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장에 들어갈 때 예상답지나 참고 서적을 갖고 가는 책행담(冊

行擔)이 있습니다. 작성된 답지를 대신 필사해 주는 서수(書手)가 있

습니다. 몸싸움을 통해 과거시험장에 좋은 자리를 잡아 주는 선접군

(先接軍)이 있습니다. 과거시험장에서 상부상조하기로 한 팀의 의미

를 갖는 접(接) 등이 활동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떤가요? 신문기사를 찾아보았습니다. 2004년 11월 

17일 치러진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때 일부 수험생들이 자

신의 점수를 높이기 위해 휴대폰을 이용하여 시험 부정행위를 저지

른 사건이 크게 사회적 이유가 된 적이 있습니다. 

시험 하루 전날 이들은 고시원에서 합숙하면서 이른바 공부를 

잘하는 선수 집단, 공부가 조금 뒤떨어지는 일반 수험생 집단, 후배 

수십 명으로 이루어진 도우미 집단 등으로 분담해 예행연습을 했습

니다. 

시험 당일, 선수들은 송신용과 수신용 휴대폰 2개를 어깨나 허벅

지 등에 부착하고 고사장에 들어갔습니다. 이어 정답 번호 숫자만큼 

부착 부위를 두드려 고시원에 대기 중인 도우미들에게 신호음을 전

달합니다. 도우미들이 각각의 선수들로부터 전달받은 답안 가운데 

다수의 답안을 정답으로 보고, 이 답을 다시 정리해 선수들과 일반 

수험생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수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조선시대 과거 시험 부정행위와 비교하면 핸드폰을 사용한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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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지만 작전의 치밀함과 집단성은 비슷합니다. 시험에 대한 절박

한 심정이 만들어낸 놀라운 계획입니다. 로버트 레드포드가 열연했

던 스팅이 생각나네요.      

과거 시험이나 수능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데에는 과거 시험과 

수능 시험을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계단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만약 백성을 위해 관직에 나가려는 유생이라면 결코 과거 시험

장에서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백성을 위해 목민관이 되

겠다고 하면서 법과 양심을 속이는 행위를 한다면 그 사람은 백성을 

위하는 진정이 없습니다.   

율곡은 학문을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도학과 과업. 도학은 유학

의 도덕을 공부하는 학문으로 성인이 되고자 하는 공부입니다. 과업

은 과거 시험입니다. 

도학에 온 마음을 쏟아서 나아가고 물러남을 예의로 하는 사람

이라면 과거를 숭상할 까닭이 없습니다. 과거 시험은 합격을 목표로 

하는 공부로 남에게 보여주는 공부입니다. 유학은 위인지학이 아니

라 위기지학을 목표로 삼을 것을 요청합니다.  

과거 시험은 어떤가요? 어렵기로는 하늘의 별을 따는 수준입니

다.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도 합격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높은 등수 합격은 시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천운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 시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시험입니다. 과업에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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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격완성을 위한 위기지학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높은 등수로 합격하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시험을 염두에 

둔 위인지학의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율곡이 뜻있는 선비가 

애써 구할 바가 아니라는 말이 이런 의미입니다.  

뜻있는 선비는 공부의 목표가 성인이 되는 것이고 수기치인을 

통해 이루어갑니다. 수기를 바탕으로 치인을 해나갑니다. 수기의 

학문이 위기지학이니 과거 시험이 수기 공부를 하는데 불가결한 공

부는 아닙니다. 

치인을 하기 위해서는 꼭 벼슬에 나아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공자에게 선생께서는 어찌하여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에 공자가 “『서경』에 효도하며 형제간에 우애

하여 정치에 베푼다고 하니 이것이 또한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어

찌하여 벼슬해서 정치하는 것만이 정치이겠습니까?”(『논어』 2:21) 했

습니다.

그러나 관리로 국정에 참여하여 백성을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하는 방식이야말로 치인을 실천하는 실제적이고 효과적 방식임에

는 틀림없습니다. 

일단 치인을 위해 벼슬에 나아가겠다고 하면 그 길은 과거 시험

에 응시하는 방법 외에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율곡이 말합니

다. 여기에 과거 시험의 이중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세속적 영달을 

위한 통로가 될 수도 있고 백성의 삶을 위한 실제적인 실천의 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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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습니다.  

과업에 종사하고자 한다면 우선 과거 시험을 보려고 하는지 목

적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자신의 개인적 영광과 이익을 위한 것

인지, 치인을 실천하기 위해서인지 말입니다. 

설정한 목표에 따라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악한 영

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율곡은 치인의 이상을 실천할 도구로 과거 시험 합격을 제시합

니다. 율곡도 과거 시험을 합격한 사람입니다. 퇴계도 마찬가지입

니다. 

율곡이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의 득실 때문에 자신이 지키는 지

조를 잃어서는 안 되며 항상 자신을 바로 세우고 도를 행하여 임금

에게 충성하고 나라의 은혜를 갚을 생각을 하고 그저 구차스레 의식

을 넉넉하게 할 것이나 추구할 것이 아니다. 진실로 도를 지향하여 

게을리 하지 않고, 일상으로 행하는 일이 도리대로 따르지 않음이 

없어야 한다.”

 치인의 이상을 실천하기 위해 과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과거 시험 합격 불합격을 염두에 두어서 자신이 지

키는 지조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항상 자신을 바로 세우고 도를 

행하여 국가의 발전을 늘 염두에 둡니다. 개인의 영리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도를 지향하여 나태한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도리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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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야기는 오늘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도 

해당됩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율곡이 『학교모범』의 서두에서 

밝힌 학문의 목표는 성인입니다. 성학은 수기치인의 학문이자 도학

입니다. 과거 합격을 목표로 하는 공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치인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과거 시험을 준비한다면 도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부로만 따지면 과업이든 도학이든 모든 성현의 말씀을 기반으

로 합니다. 그러니 목표가 치인의 이상을 위한 과거 공부라면 도학 

공부에 하등의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학 공부는 별개의 공부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일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부 가운데 도학 공

부입니다. 

율곡이 지적하듯, 사람들이 늘 과거 공부에 뜻을 빼앗길까 염려

하는 것은 득실로써 생각이 움직여짐을 면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

거 공부 자체가 마음을 동요시키지는 않습니다. 

원대하고 이상적인 꿈은 일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일상을 

무시하면 원대한 목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율곡이 요즘 선비들의 공통된 병폐가 게으르고 방종하여 글 읽

기에 힘쓰지 않고 도학을 따른다고 하면서 과거 공부를 달갑게 여기

지 않아 부질없이 세월만 보내고 학문과 과거 공부 중 한 가지도 성

취하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 가장 경계할 점이라고 한 대목은 새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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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말입니다. 

사람은 타고난 능력이 다릅니다. 『중용』에서 말하듯이 어떤 사

람은 태어나면서 알며, 어떤 사람은 배워서 알며, 어떤 사람은 어렵

게 압니다. 또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실천하고, 어떤 사람은 이롭게 

여겨 실천하고, 어떤 사람은 힘써서 행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으로 

보면 한가지이고, 그 성공한 것으로 보면 역시 한가지입니다.(『중용』 

20:4) 

타고난 능력의 차이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끈질긴 공부가 답입

니다. 『중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배우지 않을지언정 배운다면 

능하지 못한 것을 놓지 않으며, 묻지 않을지언정 묻는다면 알지 못

하는 것을 놓지 않으며, 생각하지 않을지언정 생각한다면 얻지 못한 

것을 놓지 않으며, 분변하지 않을지언정 분변한다면 밝지 못한 것을 

놓지 않으며, 행하지 않을지언정 행한다면 도탑지 못한 것을 놓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한 번에 능히 한다면 자신은 백 번을 하며, 다

른 사람이 열 번에 능히 한다면 자신은 천 번을 해야 합니다.”(『중용』 

20: 15)

세상 무엇도 꾸준한 노력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한 삼태기의 흙

이 부족하여 산모양이 되지 않기도 하지만 한 삼태기의 흙을 퍼 날

랐다면 역시 한 삼태기만큼 흙이 쌓인 것입니다. 

『중용』의 이야기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문제의 답을 안 후에는 

스스로 안 것이나, 한 번 듣고 단박에 안 것이나 안 것으로는 마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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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라는 말입니다.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다고 격려하는 말입니다.

안 것으로 따지면 스스로 알아낸 천재나, 한 번 듣고 알아낸 수재

나, 열 번 듣고 알아낸 범재나 모두 같습니다. 동일한 진리를 터득했

다는 점에서는 결과적으로 같습니다. 

그런데 잠시 생각하면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진리에 대

해 느끼는 마음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감동도 같지 않다는 것입

니다. 한 번 시도해서 쉽게 성공한 사람은 감동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 번 시도해서 성공한 사람은 평생 잊지 않습니다.

천 번을 시도해서 성공한 사람은 천 번의 시도 중에 좌절과 기대

를 천 번 이상 했을 것입니다. 실패하고 좌절했다가 다시 성공을 기

대하며 시도합니다. 또 실패하고 다시 좌절했다가 또 꿈꾸며 시작합

니다. 이렇게 하기를 천 번 이상 했습니다.  

의지에 굳은살이 박힙니다. 무슨 일이든 기꺼이 나설 용기가 출

중합니다. 이 의지가 치인의 이상을 향하여 달리고 있다면 말이 필

요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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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원전 음미하기 

科
과 제 수 비 지 사 소 급 급

第雖非志士所汲汲, 亦
역 근 세 입 사 지 통 규

近世入仕之通規.

若
약 전 지 도 학

專志道學, 進
진 퇴 이 예 의 자

退以禮義者, 則
칙 불 가 상 이

不可尙已.

如
여 혹 관 국 지 광

或觀國之光, 不
불 면 응 거

免應擧, 則
칙 역 당 이 성 심 주 공

亦當以誠心做功,

勿
물 낭 과 시 월

浪過時月. 

과거는 비록 뜻있는 선비의 애써 구할 바는 아니나 또한 요즈음에는 

그것이 벼슬에 나아가는 길이 되어 있다. 만일 도학에 온 마음을 쏟

아서 나아가고 물러남을 예의로 하는 사람이라면 과거를 숭상할 까

닭이 없지만 서울의 문물을 보고 과거에 응하게 되면 또한 성심으로 

공부를 해야 하고 세월만 부질없이 보내서는 안 된다. 

科第: 과거급제, 과거시험/雖: 비록 ~일지라도/非: ~이 아니다/志士: 뜻있

는 선비/所: ~바/汲汲: 급급하다, 한 가지 일에만 정신을 쏟아 다른 일을 할 

마음의 여유가 없다/亦: 또한/近世: 근래/入仕: 벼슬에 나아가다/之: ~의/通

規: 공통의 규칙, 공통의 방법/若: 만약, 若~則:  만약 ~라면/專志: 전념하다/

道學: 도학/進退: 나아가고 물러남, 관직에 나아가고 물러남/以禮義者: 예의

를 기준으로 하는 사람/則: ~라면/不可尙: 숭상할 필요가 없다/已: ~할 뿐이

다/如: 만약/國之光: 한양의 문물/不免: 면할 수 없다/應擧: 과거에 응시하

다/誠心: 성심으로/做功: 공부를 하다/勿: ~하지 말라/浪過: 허비하며 보내

다/時月: 시간, 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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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
금 인 매 환 탈 지 자

人每患奪志者, 不
불 면 이 득 실 동 염 고 야

勉以得失動念故也.

且
차 근 일 사 자 통 병

近日士者通病, 怠
태 타 방 이

惰放弛, 不
불 무 독 서

務讀書,

自
자 위 지 모 도 학

謂志慕道學, 不
불 설 과 업

屑科業, 而
이 유 유 도 일

悠悠度日, 

學
학 문 과 업

問科業, 兩
양 무 소 성 자 다 의

無所成者多矣. 最
최 가 위 계

可爲戒. 

오늘날 사람들이 늘 과거에 뜻을 빼앗길까 염려하는 것은 득실로써 

생각이 움직여짐을 면치 못하기 때문이다. 또 요즈음의 선비들의 공

통된 병폐는 게으르고 방종하여 글 읽기에 힘쓰지 않고 도학을 따른

다고 하면서 과거 공부를 달갑게 여기지 않아 부질없이 세월만 보내

고 학문과 과거 공부 중 한 가지도 성취하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 가

장 경계할 점이다.

今人: 오늘날 사람/每患: 늘 근심하다/奪志: 뜻을 빼앗기다/者: ~것/ 不免: 

면하지 못하다/以: ~써, 以~故: ~까닭이다/得失: 얻고 잃다, 시험에 합격하

고 실패하다/動念: 마음이 동요되다/故也: 까닭이다/且: 또한/士子: 선비들/

通病: 공통된 병/怠惰放弛: 게으르고 나태하다/不務讀書: 독서에 힘쓰지 않

다/自謂: 스스로 ~라고 생각하다/志慕道學: 도학에 뜻을 두다/不屑科業: 과

거시험 공부를 달갑게 여기지 않다/悠悠: 한가롭게/度日: 날을 보내다/最: 

가장/可: ~할 만하다/爲戒: 경계로 삼다


